
저 밖의 풍경에서 밖의 풍경으로‘ ’ ‘ ’

이대범

작업실 창 저 밖의 풍경Open : / ( ) /窓
일단 작업실부터 찾아가 보자 덩그러니 책상이 놓여 있다 두 권의, (<Open Studio> 2004). .
책은 포개어 있으며 책 한 권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의자는 삐딱하게 놓여 있다 그간의. .
김보민의 작업처럼 그것들은 선으로 묘사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그린 것이 아니라 붙인 것.
이다 라인 테이프를 이용해서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은 광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묵의 뿌. .
연 안개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이상하다 개중 두 개의 사물은 예외다 빛을 발하고 있다 그. . . .
것은 책상 위에 놓인 거울과 책상 저편에 있는 블라인드가 치켜 올라가 있는 창 이다( ) .窓
거울은 정체 모를 하얀 빛 만을 발하고 있으며 창 은 가득 몽유도원도 를 담고 있다, ( ) < > .窓
더욱이 거울과 창 은 의자에 앉아 눈을 돌리면 한 번에 포착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 )窓
다 왜 그것들은 그곳에 놓여 있으며 왜 수묵의 안개에서 예외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가. , .

에 있는 거울은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담지 못<Open Studio> .
하고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거울을 바라보는 시선을 연장해보면 그곳에는 몽유도원도 로. < >
가득한 창 이 놓여 있다 곁다리 하나 자신을 보고자 했던 나르시스가 선택한 것은 거‘ ( )’ . .窓
울이 아니라 수면 이었다는 사실 물은 속성상 빛을 통과시키기도 하지만 표면에서는‘ ( )’ .水面
반사시키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자신을 보고자 했던 나르시스의 수면 은 유리창. ( ) ‘ ( )’水面 窓
이미지와 통한다.1) 그렇다면 의 창 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고자 의자에<Open Studio> ( )窓
앉을 앉아 있었을 사람을 반사하기도 하며 혹은 저 밖의 풍경/ ‘ ’2)다른 세계를 보이게도 하는
수면 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작업실은 열려 있었다 창 을 통해‘ ( )’ . (‘Open’ Studio). ( )水面 窓
작업실 현재 은 저 밖의 풍경 과거 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창 을 통해 저 밖의 풍경 과( ) ( ) , ( ) (窓
거 은 작업실 현재 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투사의 과정을 통해) ( ) .
창 에서 반사되고 있는 작가의 상 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 ) .窓 像

저 밖의 풍경 한강이 흐르는 서울에서 라인테이프와 세필이 만나다:
저 밖의 풍경을 따라나오니 정작 보이는 것은 도시의 삭막함뿐이다 도시 그것도 서울 이‘ ’ . , .
곳에는 환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것은 서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나 서울 안. ,
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이다 지방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진화해 가.
는 유기체적 생명체인 도시 서울을 지향점으로 상정하고 동경하고 그곳에 환상의 그림자를,

1) 유리창의 이미지는 폴 엘뤼아르 의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나 정지용의 유(P.Eluard) < (Le Front Aux Vitres)> <

리창 같은 시 가 좋은 예이다> ( ) .詩Ⅰ

2) 밖의 풍경이 아니라 저 밖의 풍경이다 여기서 지시대명사 저의 쓰임은 거리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 의‘ ’ ‘ ’ . ‘ ’

미도 담고 있다 현재의 시간인 의 창 으로 들어오는 밖의 풍경은 현재에서 저 밖에 있는. <Open Studio> ( ) ‘ ’窓

과거 몽유도원도 이다(< >) .



덮는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또한 서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 . ,
서울이 서구 대도시의 쌍생아로 불릴 만한 정치경제문화적 층위를 점하고 있다는 허위적․ ․

환상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제도나 이데올로기의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잠시 제쳐놓고.
말이다.
김보민은 서울의 이러한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을 선 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전통적( ) .線
동양화의 방법론에서 선은 그리기와 쓰기라는 이중적 의미의 층위를 점하고 있다 한 폭‘ ’ ‘ ’ .
의 그림은 선을 통해 드러나는 그림과 글씨의 조화를 통해 그 완성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
러나 김보민이 형상화하고 있는 서울 풍경은 선의 그리기적 층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선의‘ ’ ,
쓰기적 층위는 붙이기로 대체되어 있다 김보민은 라인 테이프의 투박함과 황량함을 이용‘ ’ ‘ ’ .
하여 서울 풍경을 스케치한다 규격화된 아파트와 고층 건물들 그리고 그 빈틈을 메운 거. ,
리 뿐만 아니라 개발의 현재 진행형을 알리는 탑형 크레인 김보민의 시각에 들어온 서울. .
의 이미지들은 라인 테이프 선을 빌려 미니멀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서 방점이 찍히는 것은 라인 테이프가 아니라 붙이다라는 행위이다 외형의, ‘ ’ .
형태를 따라 선을 붙인다는 것은 선을 경계로 안과 밖을 만들어 내고 그 공간을 비움의 공,
간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즉 김보민이 형상화하고 있는 도시는 텅 빈 기표로서의 도시.
이다 거리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차 하나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휘황찬란한 네온. , .
사인도 보이지 않는다 건물들은 사각의 천편일률적 모습을 하고 있다 텅 빈 공간으로 비. .
현실적 모습으로 묘사된 김보민의 서울은 서울의 환상을 들추어낸 이후의 서울의 모습이다.
이러한 서울의 묘사는 세필을 통해 모사하고 있는 그리기 영역과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 .
충만함으로 보이는 그리기의 영역은 사실은 이상향이지 않는가 몽유도원 에서 창 밖‘ ’ . < 1>
너머로 보이는 그림 속의 그림인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 는 안평대군의 꿈에 지나지 않는< >
공간이지 않았던가 사실 그곳은 빈곳이며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리기의 반. , . ‘ ’
복을 통해 그 공간을 마치 실재처럼 구체화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기의 공간과 붙이기의 공간이 혼재하고 있는 도시 이곳은 전통 몽유도원도 인왕제색. ( ,
도 과 현대 고층 빌딩 거리 탑형 크레인 세필과 라인 테이프 등 이분법적으로 감지되는) ( , , ),
많은 요소가 공존하면서 비현실적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통시적 시간 구조에 놓여 있.
는 서울의 모습이다 그러나 김보민은 눈을 돌려 한강에 주목한다 한강은 과거에도 그리고. .
현재에도 유유히 서울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한강에는 과거적 표상물인 나룻배와 현대.
적 표상물인 배가 그곳에 동시대적 시간대에 흐르고 있다 그것은 화면이 가로의 긴 형식을.
취한 것과도 상통한다 수평으로 긴 화폭의 구성은 관객의 시선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 ,
로 이동시킨다 이러한 시선의 이동은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관계들을 공시적 시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다시 돌아와 어슷하게 놓인 의자에 앉아 거울과 창 을 보다( )窓
라인테이프와 세필을 들고 도시 곳곳에서 시간을 넘나들며 돌아다니던 김보민이 다시

로 돌아왔다 그간 라인테이프로 대변되는 현재와 세필로 대변되는 전통의<Open Studio> .
조우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다 그러기에 퓨전 동양화니 도시니 해서 부르는 곳도 많았. ‘ ’ ‘ ’
다 전시장뿐만 아니라 미술패션 잡지 일간지 등에서 그의 작품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 .․

잠시 생각해 보건대 그가 저 밖의 풍경에 매료되어 박차고 나간 의자에 앉을 시간조차 없, ‘ ’
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의 방법론이 스타. .
일처럼 굳어 버리기 이전이었기에 현명했다.



김보민은 이번 전시에서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라봤던 저 밖의 풍경에서 지시대명‘ ’
사 저를 떼어 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저에는 시간 과거 과 공간의 의미가 모두 함축되‘ ’ . ‘ ’ ( )
어 있다 그러기에 저를 떼어 자신의 삶의 주변으로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원경에서 전. ‘ ’ .
체를 조망하던 시선은 근경으로 바뀌면서 전체적 스타일 전통과 현대의 조우 에 의존하던( )
벗어나 지금 여기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간의 작업에서 보이던 전통과‘ - ’ ,
현대를 반드시 마주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은 매혹적.
이나 단순하고 강박적인 만남은 그저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
이다 그럼 점에서 이주단지 송정 긁는 개 새들 은 주목을 요한다. < >, < >, < >, < > .
기존의 작업과 유사해 보이는 실내 공간 역시 삶의 주변으로 다가갔다 누군가 그 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사물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다 냉장고는 열려 있고 청소기는 바닥에 덩그러. ,
니 놓여 있고 옷장은 열려 있으며 욕실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여기까지는 이전 작업과 유, , .
사하다 그러나 주방 의 창 을 통해 들어온 세계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외부의 풍경. < > ( ) ‘ - ’窓
이다 그렇다해도 여전히 이전 작업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일상과 가상현실의 미묘한 어긋. “
남과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 작가노트 는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두 관계의 충돌을( )” .
단지 전통과 현대의 맥락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것이 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서 했던 작가의 생각이 아닐까 덧붙여 말하자면<Open Studio> .
가끔 항상 열려 있는 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보기를 바란다 지금처럼<Open Studio> . .



From the Far-off Landscape To the Outside Landscape

Lee Daebum

Open : Studio / Window / Far-off landscape
First, let us visit the studio in <<Open Studio (2004)>>. There is a desk. A pile of two
books and an open one are on the desk. And a chair is laid askew. These things are
described with lines as Kim Bo-min has usually done in her earlier works. Of course, she
did not draw the lines. She attached the line tape. All these things are covered with a
kind of fog of Indian ink which is emitted from the cotton cloth. However, there is
something strange here. Two objects are exceptions. These things are giving out light;
mirror on the desk and window with the drawn up blind. The mirror is radiating
unidentifiable white light and the window is bright with Ankyun's painting,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The mirror and window is so easily perceivable at
once if someone sitting on the chair tries to look away from book on the desk. Then,
why are they there? And why are they radiating light as exceptions inside of the fog of
Indian ink?
The mirror in <<Open Studio>> does not fulfill its original function. It does not reflect
anything. It is empty. However, extending from the gaze looking at the mirror, there is
a window filled with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Here, to tell you as
a remark from the sidelines, it was not a mirror but the surface of water that Narcissus
chose to look at himself. Water not only lets light through but also reflects it in the
surfac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we can look at our faces in its surface as well
as look through it. Therefore, the surface of water that Narcissus used to look at
himself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with the image of glass window (footnote 1).
Then, the window in <<Open Studio>> can be regarded as surface of wate which󰡑

reflects the image of the person who tries to look at himself/herself with the mirror or
shows another world, far off landscape (footnote 2). Looking again, the studio is󰡐 󰡑

open ( Open Studio). Through the window, the studio (present) brings the far-off󰡐 󰡑

landscape (past) inside. Or, through the window, the far-off landscape (past) brings the
studio (present) outside. Perhaps, we could find the reflected image of the artist from
this repetitive process of tracing.

In the Far-off: Line tape meets the hair pencil in Seoul where Han River runs.
Coming out to following the far-off landscape, we can only see the dreary scene of a
city, Seoul. A could of fantasy is hanging over the city, in a same way over the people
who are outside of Seoul and over the ones inside of Seoul. When it comes to the
country people, they think of Seoul, an organic city which develops at high speed, as
their ideal city, and long for coming to Seoul. They are covered with this cloud of
fantasy. The cloud existed in the past and it still does.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he
people living in Seoul, they are living in a false fantasy, thinking that the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Seoul are in the same high level as those of Western big



cities, setting aside the truth that this kind of fantasy is manipulated by institutions and
ideology.
Through lines, Kim Bomin is giving shape to this familiar and (at the same time)
unfamiliar aspect of Seoul.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of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
making lines means both drawing and writing. A piece of painting achieves its beauty of
perfection through the harmony of painting and writing revealed through lines. However,
in Kim Bo-mins Seoul landscapes, while the drawing meaning of making lines is
maintained, writing is replaced by attaching. Using coarseness and dreariness of line
tape, Kim sketches the landscape of Seoul; scandalized apartments and skyscrapers,
streets between them, and tower-like cranes which represent ongoing developments.
The images of Seoul viewed from Kims perspective are expressed in a minimal way
borrowing line tapes.
However, the emphasis must be given not to the line tapes but to the act of attaching
them. Attaching lines following the outlines means creating a separat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 with the border line and also making the space empty. That is, the city Kim
Bo-min is representing is an empty signifier. In the streets, we cannot see a car or a
person, or a blazing neon sign. Buildings are stereotyped; all of them are rectangular.
Unrealistically described Kims empty Seoul shows the image of Seoul after it being
disclosed the fantasy. This kind of description of Seoul is contrasted by the drawing
done with a hair pencil. The domain of drawing seems idealistic. Isnt Ankyun's
<<Painting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painting inside of painting,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2005)>>, only describing the space of
dream? In fact, it is an empty space where we cannot get near. However, this space
is materialized by repetitive act of drawing as if it was the reality.
Both the space of drawing and the one of attaching exist in the city. Here, like the
traditional (<<Painting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and <<Painting clearing
after rain at Inwang mountain>>) and the modern (skyscrapers, streets, cranes), hair
pencil drawing and line tape attaching, many things which cannot easily be with each
other co-exist, making an unrealistic world. This is what Seoul looks like when we put it
in the diachronic structure of time. Looking away from this, however, Kim Bomin pays
attention to Han River. Han River quietly runs through the heart of Seoul. It did run in
the past, and it still does. In Kims Han River, a ferry boat, a symbol of the past, and a
modern boat sail in the same time zone. This corresponds to the shape of the picture
plane which is long in the width. The horizontal composition of picture moves the eyes
of audiences from left to right, right to left. This kind of eye movement brings the
dichotomized relations together into the field of synchronic sight.

Look at the mirror and window sitting on the chair, again.
After moving around the various time zones in several places of the city with holding
the line tape and hair pencil, Kim Bomin comes back to the <<Open Studio>>. The
encounter of present and tradition represented by line tape and hair pencil attracted
many people. Therefore, many exhibitions such as Fusion Asian Paintings and City
invited Kims works. Moreover, not just through these exhibitions, we have also easily
found her works in art and fashion magazines and newspapers. In my thought, she



even might not have had any time to sit on a chair which she kicked away going out
to see the far-off landscape. However, now she makes one more chance to sit on the
chair. It was a wise decision because she decided to do it again before her style got
fixed.
In this exhibition, Kim Bomin removes the word off from the far-off landscape which she
once looked at in a distance. As I mentioned in footnote 1, the word has the time and
spatial meaning. Therefore, the removal of this word means that she comes nearer to
the outside world surrounding her life. From a distant view outlooking the whole, she
takes the close range view. From the dependence to the totalistic style (the encounter
of the tradition and present), she focuses on the here and now. Doing this, she freed
herself from her earlier obsession to the encounter of the tradition and present. The
encounter is attractive but a simple and obsessed one has no further meaning. In this
respect, we have to focus on <<The settlement (2006)>>, <<Songjeong (2006)>>,
<<The dog scratching itchy spot (2006)>>, <<The Birds (2006)>>.
Interior space which looks similar to the ones of earlier works comes nearer to the
surrounding world of life. Someone might have stayed in the space. Things are messy;
the vacuum cleaner is on the floor, refrigerator, drawer of closet and bathroom door
are wide open. These feature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nes showed in the
earlier works. However, the world viewed through the window of <<The Kitchen
(2006)>> is the outside landscape of here and now. Even with this, Kim still does what
she tried to pursue in her works; making a subtle crevice between everyday life and　
virtual reality and strange situations (from the artists note). This, inversely, shows that　
we do not have to seek the collision of the two from the context of tradition and
present. And this might be what the artist was thinking sitting on the chair of <<Open
Studio>> after coming back. I hope her to come back, from time to time, to the chair
of this always <<Open Studio>> and to sit on it. Just like she is doing now.

(footnote 1) We can see the good examples for the image of window glass in poems
such as <<Le Front Aux Vitres>> by Paul Eluard and <<Window 1>> by Jung Jiyong.

(footnote 2) The word, off in far-off landscape has both the time and spatial
meanings. The outside landscape of far-off past ((<<Painting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and <<Painting clearing after rain at Inwang mountain>> comes
through the window of <<Open Studio>> which is in the present time.


